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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나무의 품종 중 ‘백송(白松)’은 고양특례시의 무궁한 

발전과 시민의 애향심을 상징하는 시목(市木)이다. 

껍질이 회백색을 띠는 희귀종으로 천연기념물 제60호

로 지정되었다. 나무의 껍질은 밋밋하나 자라면서 점

차 큰 비늘조각처럼 벗겨지고 회백색을 띠기 때문에 

백골송(白骨松)라고도 부른다. 

소나무 위를 타고 노는 까치는 고양특례시의 시조(市

鳥)다.우리나라에서는 아침에 우는 까치를 반가운 소

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여겨, 괴롭히거나 함부로 잡는 

일이 없었다. 2023년 새해, 까치처럼 기분 좋은 지저

귐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. “새해 복 

많이 받으세요.!” 

소나무
이달의 꽃

1월 19일의 탄생화는 ‘소나무’입니다

꽃말은 ‘불로장수’이고, 

혹독한 환경에서도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하는 

정신과 절개와 인내를 배웁니다.

시목(市木) 	백송

시조(市鳥) 	까치

COVER STORY	 �

「북한산 일출」

면적의 70%가 고양특례시에 속해 있는 북한산은 신

년 일출명소로 사랑받는 산입니다. 2023년 1월호 표

지는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해를 담았습니다. 어둠 속

에서 조금씩 여명을 밝히며 떠오르는 해를 보며 희망

찬 다짐을 써 내려갑니다.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만

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고양특례시의 새 

희망을 전합니다.

고양특례시의 가치를 더하는 이야기로,

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목소리로,

독자와 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로

또 다른 시작 앞에 선 <고양소식>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

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2월호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.

고양소식이 
더 새로워집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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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소식지 

<고양원픽>을 보실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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